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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역경·위기 극복 성공한 사업가로 '우뚝'  

김성일 ㈜킨에이쇼지 대표 "제주 포함 한.일 공동 성장 계기 만들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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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킨에이쇼지 대표가 일본 도쿄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향 제주와 고국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면 발 벗고 나섰던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은 청년이 온

갖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 등의 사업에서 성공해 고향과 고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재일제주인 2세 출신으로 도쿄 내 성공한 경영가로 성장한 김성일 ㈜킨에이쇼지 대표(62)의 삶은 

각종 차별과 역경을 이겨내며 사업을 일구면서 고향과 고국 사랑에도 헌신한 재일제주인의 인생 

스토리를 반영하고 있다. 

  

‘당면한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계승



 

한 김 대표는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라는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고, 뼈를 깎는 원가 절감과 경영 

혁신을 통해 연매출 10억엔을 기록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 같은 성장에도 만족하지 않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개 회사별 재무 상태와 미

래 비전을 파악하는 한편 각 분야에서의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파악하면서 더 튼실한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평생을 고향과 고국 사랑에 헌신한 아버지를 본받아 재일교포들의 권익 증

진과 함께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와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부회장과 대한민국 민단 도쿄본부 부단장, 도쿄 분쿄꾸 한일친선협회 부

회장, 광산김씨 일본 도쿄지부 회장 등 김 대표가 맡고 있는 직함은 그의 고향과 고국 사랑을 그

대로 담고 있다. 

  

이는 김 대표의 아버지인 고(故) 김창휘씨가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의 전신인 재일제주개발협회

를 창립하는 데 최일선에서 앞장서고, 고향방문단 등으로 참여해 제주 발전에 헌신하면서 보여준 

고향 사랑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아버지가 했듯이 사업은 물론 고향과 고국을 위해서 한일 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풀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교류를 통해 풀고, 제주를 포함해 한일 

양국이 공동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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